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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order to replace sardine baits for octopus pot, an efficacy experiment to lure with alternative bait (fermented skate or 
chicken skin in artificial crab or northern clam) pots and sardine pot were conducted in a circular water tank. The soaking 
time of the sardine bait was divided into two categories: six days or less and seven days or more. The behavioral response 
of octopus to the artificial bait pots and sardine pot were investigated. In the comparison of the luring effects between 
pots with fermented skate inside artificial crab or northern clam and sardine pot, the pot with artificial crab + fermented 
skate had better results than the other pots in the section distribution (31.6%) and the number of times the pot was entered 
into (20.0%) (p > 0.05). In the comparison of the luring effects between pots with chicken skin inside artificial crab or 
northern clam and sardine pot, the pot with northern clam + chicken skin had better results than the other pots in the 
section distribution (22.6%) and number of times the pot was entered into (55.6%) (p < 0.05). The results were  also 
better compared to those of pot with artificial crab + fermented skate. From these results, it seems that in the luring effect 
aspect, sardine bait can be replaced with artificial bait consisting of chicken skin inside northern cl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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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일반적으로 어구용 미끼는 통발을 비롯한 대부분 소

극적 어법에서 어획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소이며, 출
어 경비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Chang, 2003). 
문어 통발의 경우는 갑각류, 연체동물, 어류 등 다양한 

천연 미끼를 사용하고 있다(Takeuchi, 1981). 우리나라

에서는 통발 미끼로 주로 냉동 정어리를 사용하고 있는

데 장기간 냉동보관으로 미끼 성능은 낮아지고 가격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어획량 감소에 따른 출어 경비의 

상승으로 최근 대체 미끼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통발어업에서 인공 미끼의 개발에 관한 연구는 먹이

에 대한 자극의 주체에 따라 시각적인 것으로 문어 흘림

낚시용(An and Arimoto, 2007)의 흰색 페트병이나 은박 

비닐이 부착된 가재 모양, 꽃게 통발용(Chang et al., 
2008a)의 형광 미끼통, 대구 주낙용(Løkkeborg and 
Bjordal, 1995)의 낚싯바늘에 인조 물체를 부착하는 방

법 등을 이용하였다. 후각적인 것은 붕장어 통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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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m, 1998)의 어패류 부산물, 꽃게 통발용(Chang et 
al., 2008b)의 수산 부산물, 대게 통발용(Ikushima et al,, 
1992)의 오징어 기름과 유사한 성분, 대구 주낙용

(Løkkeborg, 1990; Løkkeborg and Johannessen, 1992)의 

새우젓과 고등어 그리고 다랑어 주낙용(Januma et al., 
2003)의 오징어 간 등을 이용하였다. 촉각적인 것은 대

구류 주낙용(Løkkeborg, 1991)의 오징어 및 다진 청어를 

넣은 나일론 주머니를 이용한 것이 있다. 이와 같이 각종 

어구의 천연 미끼를 대체하기 위한 인공 미끼 개발과 

관련된 국내외 연구가 오래전부터 행하여 왔지만 실용

화하는 것은 쉽지 않다(Løkkeborg, 1991). 
문어 어업에서는 강원도 연안에서 조업하는 문어 흘

림낚시의 돼지비계를 가재 모양의 인공 미끼로 대체한 

것이 있지만(An and Arimoto, 2007),  수심 100 m 이상 

깊은 곳에서 조업하는 문어 통발의 경우에는 감각기관 

중 후각이 다른 감각기관보다 어획에 미치는 영향이 크

기 때문에 미끼의 침지시간 동안 지속적인 유인 효과가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어렵다. 그렇지만 문어 통발 업계

에서는 가격 경쟁력, 유인 효과의 지속성, 취급과 보관의 

용이성 및 환경친화적인 대체 미끼의 개발을 요구하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한 기초연구에서 냉동 정어리의 유

인 효과는 미끼의 침지시간 11일 이상이 5일 이하보다 

높았다고 보고한 바 있다(An, 2019).
본 연구에서는 문어 통발용 정어리 미끼를 대체하기 

위하여, 실험실에서 시각과 후각적인 측면을 고려한 대

체(인공) 미끼의 유인 효과에 관한 조사 결과를 보고하

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실험은 2018년 12월 6일~22일까지 강원도 강릉시 소

재 강원도 해양수산연구원에서 행하였다. 실험어는 대

문어 Paroctopus dofleini이며, 주문진항에서 중매인을 

통하여 구매하여 보조 수조에서 3일 이상 적응시킨 후 

실험에 사용하였다.
실험 수조는 Fig.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대형 콘크리트 

원형 수조( φ 5,000×H1,250 mm)와 보조 수조( φ 5,000 
×H1,250 mm)로 구성하였는데, 원형 수조는 미끼에 대

한 문어의 행동 반응을 조사하는 데 이용하였고 보조 

수조는 실험어의 보관 및 대기용으로 이용하였다. 원형 

수조는 바닥을 A~H의 8개의 구간으로 나누고 중앙을 

○구간으로 하였다. ○구간에는 수위 조절용 PVC 원통

이 있고 그 주위에 원통의 적응 망( φ 620×H1,220 mm)
을 설치하였으며, 수심은 1 m로 유지하였다. 실험어의 

암순응을 위해 수조 주위에 사각형 암막을 설치하였으

며 문어 행동의 관찰을 위해서는 소형 전구(Three 
wavelengths, Red lamp 11 W, Osram)를 4개의 암막 설

치대에 1개씩 부착하였다.
대체 미끼에 대한 문어의 행동 반응을 조사하기 위하

여 원형 수조 A 구간에 정어리 미끼 통발(이하 정어리 

통발이라 한다), C 구간에 삭힌 홍어를 넣은 인공 게 

통발(이하 인공 게+홍어 통발이라 한다) 또는 닭 껍질을 

넣은 인공 게 통발(이하 인공 게+닭 껍질 통발이라 한

다)을 설치하였다(Fig. 1). 그리고 F 구간에는 삭힌 홍어

를 넣은 북방조개 통발(이하 조개+홍어 통발이라 한다) 
또는 닭 껍질을 넣은 조개 통발(이하 조개+닭 껍질 통발

이라 한다)을 설치하였다. 인공 게와 조개에 넣는 홍어 

또는 닭 껍질 그리고 정어리의 무게는 180~200 g이였

다. 정어리는 실제 어업 현장에서 사용하는 것과 같이 

해동시킨 후 원형 그대로인 라운드(Round) 형태로 사용

하였다. 3개의 통발의 간격은 같이 2.7 m가 되게 삼각형

으로 배치하다 보니 구간에 걸치는 통발이 있었다. 수조

의 밝기는 직육면체(L850×W500×H460 mm) 실험 통발

의 상부인 수심 50 cm에서 수중 조도계(Minolta T-10, 
Japan)로 측정하였는데, A 구간은 3.67 lx, C 구간은 

1.28 lx, F 구간은 3.25 lx였다.
실험 순서는 보조 수조로부터 문어 1마리를 원형 수

조의 중앙에 설치한 적응 망에 넣어 30분간 암순응시킨 

후, 다시 적응 망을 제거한 후 10분간 암순응을 시켰다. 
그리고 관찰용 전등을 켠 직후에는 구간별 문어의 행동

을 30초 간격으로 24분간 조사하였다. 실험 종료 후 실

험어의 체중을 디지털 휴대용 저울(Ebalamce, China)로 

측정하여 실험어 관리용 번호표가 붙어 있는 보관용 망

에 넣어 보조 수조에 보관하였으며, 원형 수조에는 해수

와 산소 공급을 재개하였다. 각 실험어는 실험 자료의 

신뢰성을 위해 1~2회만 실험에 사용하였다. 실험은 하

루 2회 수행하였으며 3개의 통발에 대한 입롱시간, 구간 

분포, 침지시간에 따른 입롱횟수로 미끼의 유인 효과를 

평가하였다. 
미끼의 침지시간은 이전 연구(An, 2019)에서 침지시

간에 따른 유인 효과의 차이를 고려하여 정어리 침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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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atic of experimental water tank (A-H and O: section, (a): sardines wrapped in a net, (b): northern clam, (c): artificial 
crab, (d): experimental p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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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을 6일 이하와 7일 이상으로 구분하였고, 실험 횟수는 

실험어 구매 차질로 인하여 전자는 총 10회, 후자는 총 

18회 행하였다. 정어리와 대체 미끼(인공 게+홍어, 조개

+홍어)의 침지시간 6일 이하에 대한 실험에서의 수온은 

12.6℃ (11.7~13.4℃)였으며, 실험에 사용된 정어리는 

전장 125~206 mm, 인공 게의 두흉갑장은 80 mm, 조개

의 각장은 100~110 mm, 각폭은 80~85 mm, 실험어인 

문어의 체중은 1,736.5 g (1,335~2,490 g)이었다. 정어리 

침지시간 7일 이상의 대체 미끼(인공 게+닭 껍질, 조개+
닭 껍질)에 대한 실험에서의 수온은 11.9℃ (11.4~12.
3℃)였으며, 실험에 사용된 정어리의 전장은 125~206 
mm, 인공 게의 두흉갑장은 80 mm, 조개의 각장은 

100~110 mm, 각폭은 80~85 mm, 실험어인 문어의 체중

은 1,925 g (1,120~3,170 g)이었다.
본 연구에서 측정된 자료는 통계 프로그램인 SPSS 

for win 24를 이용하여 독립표본 t-검증 및 ANOVA 분
석(일원분산분석)을 통해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통계적 유의성은 유의수준 p<0.05에서 검증하였다.

결 과

정어리 침지시간 1∼6일, 대체 미끼(인공 게+홍어, 조개+

홍어)인 통발

구간 분포 

정어리 통발과 인공 게+홍어 통발 및 조개+홍어 통발

에 대한 실험어의 원형 수조 내에서의 구간 분포는 

Table 1 및 Fig. 2에 나타낸 바와 같다. 통발 미끼의 침지

시간 1∼6일에 대한 구간 분포는 인공 게+홍어 통발(C, 
31.6%) 구간과 조개+홍어 통발(F, 22.0%) 구간의 분포

율이 기존 문어 미끼인 정어리 통발(A, 18.5%) 구간보다 

각각 13.1%, 3.5% 높았다. 그 중에서 실험어는 인공 게+
홍어 통발 구간에 가장 많이 머물렀으며, 통발별 구간 

분포율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5). 

시간 경과에 따른 통발별 입롱횟수

시간 경과에 따른 통발별 입롱횟수는 Table 2 및 Fig. 
3에 나타낸 바와 같다. 시간에 따른 실험어의 입롱횟수

는 실험 시작 전(0분)에 정어리 통발과 인공 게+홍어 

통발, 조개+홍어 통발에 들어간 경우가 각 1회씩(10.0%) 

Fig. 2. Distribution rate of the octopus in each section of the tank.
○: adaption section, A: pot with sardine, C: pot with artificial 
crab+fermented skate, F: pot with northern clam+fermented skate.

Pot
Remark

Bait Sardine Artificial crab+fermented skate Northern clam+fermented skate
Section A C F

Distribution rate (%) 18.5 31.6 22.0 F=0.965,
p>0.05

Table 1. Distribution of octopus to the pot section at the soak time (1-6 days) of sardine 

Elapsed time (min.)
Remark

Pot 0 8-10

Bait
Sardine 1

F=0.260, p>0.05Artificial crab+fermented skate 1 1
Northern clam+fermented skate 1

Table 2. Comparison of the number of times the octopus entered pot of bait according to the elapsed time at the soak time (1-6 days) 
of sard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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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고, 8~10분 경과 후에는 인공 게 +홍어 통발에 1회
(10.0%) 있었다. 그러나 24분 경과 후에도 어느 통발에

도 들어가지 않고 수조 내에 있는 경우가 6회(60.0%)로 

가장 많았으나, 시간 경과에 따른 통발별 입롱횟수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미끼의 침지시간에 따른 통발별 입롱횟수

미끼의 침지시간에 따른 통발별 입롱횟수는 Table 3 
및 Fig. 4에 나타낸 바와 같다. 정어리 통발의 경우에는 

1일째에만 실험 시작 전인 암순응 상태(0분)에서 들어간 

경우가 1회(10.0%) 있었다. 인공 게+홍어 통발에 들어

간 경우에는 암순응 상태에서 1회(10.0%), 2일째에는 

8.5분 경과후에 1회(10.0%) 있었다. 조개+홍어 통발에 

들어간 경우에는 3일째에 암순응 상태에서 1회(10.0%) 
있었다. 한편, 어느 통발에도 들어가지 않고 수조 내에 

있었던 경우는 1일째 및 2일째에 각각 1회(10.0%), 4일
째 및 5일째에 각각 2회(20.0%) 있었으며, 미끼의 침지

시간에 따른 통발별 입롱횟수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Fig. 3. Number of times the octopus entered pot of bait and water
tank according to the elapsed time.

Fig. 4. Number of times the octopus entered pot of bait and water tank according to the elapsed time of experiment and the soaking 
days of ba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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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고, 8~10분 경과 후에는 인공 게 +홍어 통발에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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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가 1회(10.0%) 있었다. 인공 게+홍어 통발에 들어

간 경우에는 암순응 상태에서 1회(10.0%), 2일째에는 

8.5분 경과후에 1회(10.0%) 있었다. 조개+홍어 통발에 

들어간 경우에는 3일째에 암순응 상태에서 1회(10.0%) 
있었다. 한편, 어느 통발에도 들어가지 않고 수조 내에 

있었던 경우는 1일째 및 2일째에 각각 1회(10.0%), 4일
째 및 5일째에 각각 2회(20.0%) 있었으며, 미끼의 침지

시간에 따른 통발별 입롱횟수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Fig. 3. Number of times the octopus entered pot of bait and water
tank according to the elapsed time.

Fig. 4. Number of times the octopus entered pot of bait and water tank according to the elapsed time of experiment and the soaking 
days of bait.

정어리 침지시간 7일 이상, 대체 미끼(인공 게+닭 껍질, 

조개+닭 껍질)인 통발

구간 분포 

정어리 통발과 인공 게+닭 껍질 통발 및 조개+닭 껍질 

통발에 대한 실험어의 원형 수조 내내에서의 구간 분포

는 Table 4 및 Fig. 5에 나타낸 바와 같다. 수조 내 통발의 

정어리 침지시간 7일 이상에 대한 구간 분포는 인공 게+
닭 껍질 통발(C, 13.6%) 구간과 조개+닭 껍질 통발(F, 
22.6%) 구간의 분포율이 정어리 통발(A, 13.2%) 구간보

다 높았지만, 암순응 시간 동안에 적응 구간(○, 25.7%)
에도 많이 분포하여, 실험어가 움직이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통발별 구간 분포율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시간 경과에 따른 통발별 입롱횟수

시간 경과에 따른 통발별 입롱횟수는 Table 5 및 Fig. 
6에 나타낸 바와 같다. 실험 시작 전 암순응 상태(0분)에
서 정어리 통발에 들어간 경우가 1회(5.6%), 조개+닭 

껍질 통발에 들어간 경우는 4회(22.4%) 있었다. 한편, 
시간 경과에 따른  입롱횟수는 정어리 통발의 경우에는 

Pot
Remark

Bait Sardine Artificial crab+fermented 
skate

Northern clam+fermented 
skate

Elapsed time (min.) 0 0 8.5 0

Soaking days 
of bait

Day 1 1 1

F=0.252,
 p>0.05

Day 2 1
Day 3 1
Day 5
Day 6

Table 3. Comparison of the number of times the octopus entered pot of bait according to the elapsed time and the soaking day of 
bait at the soak time (1-6 days) of sardine

Pot
Remark

Bait Sardine Artificial crab+chicken skin Northern clam+chicken skin
Section A C F

Distribution rate (%) 13.2 13.6 22.6 F=6.283, p<0.05

Table 4. Distribution of octopus to the pot section at the soak time (7-16 days) of sardine 

Elapsed time (min.)
Remark

Pot 0 0-2 4-6 8-10 12-14 22-24

Bait
Sardine 1

F=4.019,
 p<0.05Artificial crab+chicken skin 1

Northern clam+chicken skin 4 1 1 2 1 1

Table 5. Comparison of the number of times the octopus entered pot of bait according to the elapsed time at the soak time (7-16 days) of sardine

Fig. 5. Distribution rate of the octopus in each section of the tank.
○: adaption section, A: pot with sardine, C: pot with Artificial
crab+chicken skin, F: pot with northern clam+chicken sk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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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회였으며, 인공 게+닭 껍질 통발의 경우에는 12∼14분 

경과 후에 1회(5.6%) 뿐이지만, 조개+닭 껍질 통발의 경우

에는 0∼2분 경과 후에 1회(5.6%), 4∼6분 경과 후에 1회
(5.6%), 8∼10분 경과 후에 2회(11.2%), 12∼14분 경과 

후에 1회(5.6%), 22∼24분 경과 후에 1회(5.6%)로 상대적

으로 많이 들어갔다. 그러나 24분 이후에는 어느 통발에도 

들어가지 않는 경우도 6회(33.3%) 있었는데, 통발별 입롱

횟수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0.05). 

미끼의 침지시간에 따른 통발별 입롱횟수

미끼의 침지시간에 따른 통발별 입롱횟수는 Table 6 
및 Fig. 7에 나타낸 바와 같다. 정어리 통발의 침지시간

은 7∼16일이지만 대체 미끼(인공 게+닭 껍질, 조개+닭 

껍질) 통발의 경우에는 1∼10일이었다. 미끼의 침지시

간에 따른 통발별 입롱횟수는 침지시간 7일째에는 실험 

시작 전인 암순응 상태(0분)에서 정어리 통발에 들어간 

경우로 1회(5.6%) 있었다. 인공 게+닭 껍질 통발에 들어

간 경우에는 6일째에 실험 시간 경과 13.5분 경과 후에 

1회(5.6%) 있었다. 조개+닭 껍질 통발에 들어간 경우에

는 총 10회(55.6%)인데, 실험 시작 전인 암순응 상태에

서 1∼3일째와 8일째에 총 4회(22.4%) 있었다. 또한, 침
지시간 3일째 1.5분, 4일째 8분, 6일째 4.5분, 7일째 13
분, 8일째 8분, 10일째 24분에 각각 1회(5.6%) 있었다. 
한편, 어느 통발에 들어가지 않고 수조 내에 있었던 경우

에는 2일째, 4일째, 7일째 및 10일째에 각각 1회(5.6%), 
9일째에 2회(11.2%) 있었다. 시간 경과에 따른 통발별 

입롱횟수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5). 
최종 실험종료 후 정어리 침지시간 16일 경과한 경우

는 부패 정도가 심하였고, 조개+닭 껍질도 10일 경과 

후에는 닭 껍질이 물렁물렁하게 되었다. 인공 게+닭 껍

질의 경우는 인공 게의 구멍이 상대적으로 적은 관계로 

해수와의 접촉이 적었기 때문에 비교적 덜 부패하였다.

고 찰

문어는 넓은 서식지의 먹이를 찾아다니는 포식자로써 

다양한 식습관을 갖고 있지만, 갑각류와 조개류를 선호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체 미끼로서 인공 게와 

Fig. 6. Number of times the octopus entered pot of bait and water
tank according to the elapsed time.

Pot
Remark

Bait Sardine Artificial 
crab+chicken skin Northern clam+chicken skin

Elapsed time (min.) 0 13.5 0 1.5 4.5 8 13 24

Soaking 
days of bait

Day 7 1 Day 1 1 1

F=7.181,
p<0.05

Day 8 Day 2 1
Day 9 Day 3 1 1
Day 10 Day 4 1
Day 12 Day 6 1
Day 13 Day 7 1
Day 14 Day 8 1 1
Day 15 Day 9
Day 16 Day 10 1

Table 6. Comparison of the number of times the octopus entered pot of bait according to the elapsed time and the soaking day of 
ba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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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회였으며, 인공 게+닭 껍질 통발의 경우에는 12∼14분 

경과 후에 1회(5.6%) 뿐이지만, 조개+닭 껍질 통발의 경우

에는 0∼2분 경과 후에 1회(5.6%), 4∼6분 경과 후에 1회
(5.6%), 8∼10분 경과 후에 2회(11.2%), 12∼14분 경과 

후에 1회(5.6%), 22∼24분 경과 후에 1회(5.6%)로 상대적

으로 많이 들어갔다. 그러나 24분 이후에는 어느 통발에도 

들어가지 않는 경우도 6회(33.3%) 있었는데, 통발별 입롱

횟수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0.05). 

미끼의 침지시간에 따른 통발별 입롱횟수

미끼의 침지시간에 따른 통발별 입롱횟수는 Table 6 
및 Fig. 7에 나타낸 바와 같다. 정어리 통발의 침지시간

은 7∼16일이지만 대체 미끼(인공 게+닭 껍질, 조개+닭 

껍질) 통발의 경우에는 1∼10일이었다. 미끼의 침지시

간에 따른 통발별 입롱횟수는 침지시간 7일째에는 실험 

시작 전인 암순응 상태(0분)에서 정어리 통발에 들어간 

경우로 1회(5.6%) 있었다. 인공 게+닭 껍질 통발에 들어

간 경우에는 6일째에 실험 시간 경과 13.5분 경과 후에 

1회(5.6%) 있었다. 조개+닭 껍질 통발에 들어간 경우에

는 총 10회(55.6%)인데, 실험 시작 전인 암순응 상태에

서 1∼3일째와 8일째에 총 4회(22.4%) 있었다. 또한, 침
지시간 3일째 1.5분, 4일째 8분, 6일째 4.5분, 7일째 13
분, 8일째 8분, 10일째 24분에 각각 1회(5.6%) 있었다. 
한편, 어느 통발에 들어가지 않고 수조 내에 있었던 경우

에는 2일째, 4일째, 7일째 및 10일째에 각각 1회(5.6%), 
9일째에 2회(11.2%) 있었다. 시간 경과에 따른 통발별 

입롱횟수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5). 
최종 실험종료 후 정어리 침지시간 16일 경과한 경우

는 부패 정도가 심하였고, 조개+닭 껍질도 10일 경과 

후에는 닭 껍질이 물렁물렁하게 되었다. 인공 게+닭 껍

질의 경우는 인공 게의 구멍이 상대적으로 적은 관계로 

해수와의 접촉이 적었기 때문에 비교적 덜 부패하였다.

고 찰

문어는 넓은 서식지의 먹이를 찾아다니는 포식자로써 

다양한 식습관을 갖고 있지만, 갑각류와 조개류를 선호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체 미끼로서 인공 게와 

Fig. 6. Number of times the octopus entered pot of bait and water
tank according to the elapsed time.

Pot
Remark

Bait Sardine Artificial 
crab+chicken skin Northern clam+chicken skin

Elapsed time (min.) 0 13.5 0 1.5 4.5 8 13 24

Soaking 
days of bait

Day 7 1 Day 1 1 1

F=7.181,
p<0.05

Day 8 Day 2 1
Day 9 Day 3 1 1
Day 10 Day 4 1
Day 12 Day 6 1
Day 13 Day 7 1
Day 14 Day 8 1 1
Day 15 Day 9
Day 16 Day 10 1

Table 6. Comparison of the number of times the octopus entered pot of bait according to the elapsed time and the soaking day of 
bait

북방조개의 껍데기를 시각과 촉각적인 측면에서 선정하

였다(Iribarne et al., 1991; Groeneveld et al., 2006; An 
and Arimoto, 2007). 대체 미끼 안에 들어갈 후각 자극의 

내용물로서는 이전 연구(An, 2019)에서 정어리 미끼의 

침지시간이 10일 경과한 경우에 유인 효과가 좋았다는 

것으로부터 독특한 향을 가진 삭힌 홍어(Choi et al., 
2003; Cho and Kim, 2008)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또 다

른 내용물로서 수산물보다 부패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길고 닭 살코기보다 지방, 콜레스테롤이 많은 닭 껍질을 

선정하였다(Koh and Yu, 2015). 
문어는 통발을 은신처로 인식하거나 통발의 미끼에 

유인되어 통발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감각기관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 후각은 청각과 같이 광범위한 정보

를 수집하는 데 사용하고 미각은 실제로 접촉한 먹이를 

음미하는 데 사용한다. 문어는 어류의 코와 같은 후각기

관을 갖고 있지 않지만, 머리 양 측면의 피지층에 숨겨져 

있는 쌍을 이룬 후각기관(Poles et al., 2016), 또는 몸 

전체의 미각 수용기를 통하여 미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속의 분자를 멀리서도 탐지할 수 있다고 한다

(Claybourne, 2004). 그래서 문어의 시각이 아주 잘 발달

되어 있다(Mather, 1993) 할지라도, 먼 곳의 먹이를 탐지

하기 위해서는 수중의 짧은 가시거리로 인하여 제한이 

될 것이며 특히, 암환경에서는 후각기관의 역할이 중요

할 것이다(Emery, 1976; Johnstone, 1980; Polese et al., 
2015, 2016; An, 2019). 

일반적으로 어획 직후의 어류에서는 냄새가 그다지 

나지 않는 것이지만 선도가 떨어짐에 따라 비린내가 

나는데, 어류의 비린 냄새의 성분은 주로 트리메틸아민

(trimethylamine; TMA)이나 디메틸아민(dimethyl amine; 
DMA) 등의 휘발성 아민류이다(Kamei, 2010). 또한, 해산

어의 근육에는 백색근과 적색근이 있는데 적색근에는 

TMA와 DMA가 백색근의 5~20배 들어 있어서 비린내

가 더욱더 강하다. 이것이 통발용 미끼로 적색근 어종인 

고등어, 정어리를 사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Fig. 7. Number of times the octopus entered pot of bait and water tank according to the elapsed time of experiment and the soaking
days of ba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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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본 실험에서 인공 미끼 내에 넣은 홍어의 육질은 

다량의 요소(urea)와 산화트리메틸아민(trimethylamine 
oxide)이 함유되어 있어 발효시키면 특유의 암모니아 냄

새가 난다(Cho and Kim, 2008). 그리고 닭고기는 다른 

축육에 비하여 지방이 적고, 지방 중에는 불포화지방산 

함량이 높아서 소고기보다 변하기 쉬우며, 닭 껍질은 

닭고기보다 지방, 콜레스테롤, 단순 포화지방산을 더 많

이 함유하고 있으므로(Cho and Kim, 2008), 이로 인해 

특유한 냄새가 날 것으로 생각된다. 
실험어의 입롱횟수는 Fig. 2∼Fig. 7과 같이 인공 게에 

숙성된 홍어를 넣은 통발과 조개에 닭 껍질을 넣은 통발

이 정어리 통발보다 많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일반적으

로 문어가 어류보다 게나 조개류를 선호하기 때문이라

고 판단할 수 있다(Groeneveld et al., 2006). 또한, 실험 

시작 전 암순응 기간에 통발에 들어간 경우를 보면, 정어

리보다 홍어나 닭 껍질의 냄새에 의한 유인 효과가 높았

기 때문으로, 심해에서 조업하는 문어 통발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통발에 들어간 경우는 희미한 불빛이 있는 상태이므로 

인공 게 또는 조개에 대한 시각, 후각 및 미각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보다 얕은 곳에서 조업하는 문어 

통발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미끼를 사용하여 대상 생물을 유인하는 주낙 

어업과 통발 어업에 있어서, 미끼의 침지시간은 어획량

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이다. Groeneveld et al. (2006)
에 의하면, 대구류 머리를 미끼로 사용한 게 통발의 문어 

어획률이 침지시간 24시간 이내에서 가장 높았다고 하

였다. Løkkeborg and Johannessen (1992)는 고등어 미끼

를 24시간 미리 물에 담가놓았던 경우에는 대구(torsk) 
어획량이 신선한 미끼를 사용했을 때보다 50% 감소하

였다고 한다. Johnstone (1980)은 24시간 물에 잠겨 있는 

고등어 미끼로부터 아미노산 유인물질의 방출이 대구가 

감지할 수 있는 역치 이하로 감소하였다고 한다. Jeong 
et al. (2002)는 붕장어 통발의 침지시간과 어획 관계에

서 냉동 멸치의 미끼 효과가 24시간 정도 지속된다고 

하였다. 위와 같이 미끼를 1일 이상 침지한 경우는 유인 

효과가 급격히 감소하였는데, An (2019)은 정어리 미끼

의 침지시간 11∼15일인 통발의 구간 분포율이 1∼5일
의 경우보다 높았다고 하였다. 이것은 정어리를 라운드

(round) 형태로 사용하여, 분쇄하거나 잘게 자르는 것

(Chang et al., 2007)보다 부패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길

어져서 유인 효과가 지속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정어리 침지시간 6일 이하와 7일 이상

으로 구분하여 인공 미끼와의 유인 효과 비교에서, 정어

리보다 인공 미끼(인공 게+홍어, 조개+닭 껍질)가 우수

하였는데, 특히 조개+닭 껍질의 경우가 침지시간과 관

계없이 가장 좋았다. 그렇지만 문어는 미끼 없는 통발에

도 들어갈 수 있고(Sano et al., 2017), 장기간 침지한 

미끼의 먹이 연쇄로 통발에 들어갈 수 있으므로(Jeong 
et al., 2002; Groeneveld et al., 2006; An, 2019) 더욱 

다양한 대체 미끼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실내 

실험의 결과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추후 현장 

조사를 할 예정이다. 
    

결 론

문어 통발용 미끼로 사용 중인 정어리를 대체하기 위

하여 문어를 대상으로 대체 미끼 통발(인공 게와 조개 

안에 홍어 또는 닭 껍질을 넣은 통발)과 정어리 통발의 

유인 효과에 관한 실험을 원형 수조에서 행하였다. 정어리 

미끼의 침지시간을 6일 이하와 7일 이상으로 구분하고, 
암순응과 명순응 상태에서 문어의 통발에 대한 행동 반응

으로 구간 분포율, 입롱시간, 입롱횟수를 조사하였다. 
인공 게 또는 조개 안에 홍어를 넣은 통발과 정어리 

통발에 대한 구간 분포율의 비교에서는 인공 게+홍어 

통발의 구간 분포율이 31.6%로 가장 높았다(p>0.05). 시
간 경과에 따른 통발별 입롱횟수는 어느 경우에서나 암

순응 시간에 각 1회(10.0%)였고, 인공 게+홍어 통발의 

경우에는 8~10분 경과 후에 또 1회(10.0%) 있었다

(p>0.05). 침지시간별로는 침지 첫날에 정어리 통발과 인

공 게+홍어 통발에 들어가는 경우가 1회(10.0%) 있었고 

조개+홍어 통발의 경우에는 3일째에 1회(10.0%) 있었다

(p>0.05). 그러나 대체 미끼와 정어리 미끼의 유인 효과

는 침지시간 6일 이하에서는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인공 게 또는 조개 안에 닭 껍질을 넣은 통발과 정어

리 통발에 대한 구간 분포율 비교에서는 조개+닭 껍질 

통발에서의 구간 분포율이 22.6%로 가장 높았다

(p<0.05). 시간 경과에 따른 통발별 입롱횟수는 정어리 

통발의 경우에는 암순응 시간에 1회(5.6%) 있었고 인공 

게+닭 껍질 통발의 경우에는 12∼14분 경과 후에 1회
(5.6%) 있었다. 그러나 조개+닭 껍질 통발의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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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본 실험에서 인공 미끼 내에 넣은 홍어의 육질은 

다량의 요소(urea)와 산화트리메틸아민(trimethylamine 
oxide)이 함유되어 있어 발효시키면 특유의 암모니아 냄

새가 난다(Cho and Kim, 2008). 그리고 닭고기는 다른 

축육에 비하여 지방이 적고, 지방 중에는 불포화지방산 

함량이 높아서 소고기보다 변하기 쉬우며, 닭 껍질은 

닭고기보다 지방, 콜레스테롤, 단순 포화지방산을 더 많

이 함유하고 있으므로(Cho and Kim, 2008), 이로 인해 

특유한 냄새가 날 것으로 생각된다. 
실험어의 입롱횟수는 Fig. 2∼Fig. 7과 같이 인공 게에 

숙성된 홍어를 넣은 통발과 조개에 닭 껍질을 넣은 통발

이 정어리 통발보다 많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일반적으

로 문어가 어류보다 게나 조개류를 선호하기 때문이라

고 판단할 수 있다(Groeneveld et al., 2006). 또한, 실험 

시작 전 암순응 기간에 통발에 들어간 경우를 보면, 정어

리보다 홍어나 닭 껍질의 냄새에 의한 유인 효과가 높았

기 때문으로, 심해에서 조업하는 문어 통발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통발에 들어간 경우는 희미한 불빛이 있는 상태이므로 

인공 게 또는 조개에 대한 시각, 후각 및 미각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보다 얕은 곳에서 조업하는 문어 

통발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미끼를 사용하여 대상 생물을 유인하는 주낙 

어업과 통발 어업에 있어서, 미끼의 침지시간은 어획량

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이다. Groeneveld et al. (2006)
에 의하면, 대구류 머리를 미끼로 사용한 게 통발의 문어 

어획률이 침지시간 24시간 이내에서 가장 높았다고 하

였다. Løkkeborg and Johannessen (1992)는 고등어 미끼

를 24시간 미리 물에 담가놓았던 경우에는 대구(torsk) 
어획량이 신선한 미끼를 사용했을 때보다 50% 감소하

였다고 한다. Johnstone (1980)은 24시간 물에 잠겨 있는 

고등어 미끼로부터 아미노산 유인물질의 방출이 대구가 

감지할 수 있는 역치 이하로 감소하였다고 한다. Jeong 
et al. (2002)는 붕장어 통발의 침지시간과 어획 관계에

서 냉동 멸치의 미끼 효과가 24시간 정도 지속된다고 

하였다. 위와 같이 미끼를 1일 이상 침지한 경우는 유인 

효과가 급격히 감소하였는데, An (2019)은 정어리 미끼

의 침지시간 11∼15일인 통발의 구간 분포율이 1∼5일
의 경우보다 높았다고 하였다. 이것은 정어리를 라운드

(round) 형태로 사용하여, 분쇄하거나 잘게 자르는 것

(Chang et al., 2007)보다 부패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길

어져서 유인 효과가 지속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정어리 침지시간 6일 이하와 7일 이상

으로 구분하여 인공 미끼와의 유인 효과 비교에서, 정어

리보다 인공 미끼(인공 게+홍어, 조개+닭 껍질)가 우수

하였는데, 특히 조개+닭 껍질의 경우가 침지시간과 관

계없이 가장 좋았다. 그렇지만 문어는 미끼 없는 통발에

도 들어갈 수 있고(Sano et al., 2017), 장기간 침지한 

미끼의 먹이 연쇄로 통발에 들어갈 수 있으므로(Jeong 
et al., 2002; Groeneveld et al., 2006; An, 2019) 더욱 

다양한 대체 미끼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실내 

실험의 결과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추후 현장 

조사를 할 예정이다. 
    

결 론

문어 통발용 미끼로 사용 중인 정어리를 대체하기 위

하여 문어를 대상으로 대체 미끼 통발(인공 게와 조개 

안에 홍어 또는 닭 껍질을 넣은 통발)과 정어리 통발의 

유인 효과에 관한 실험을 원형 수조에서 행하였다. 정어리 

미끼의 침지시간을 6일 이하와 7일 이상으로 구분하고, 
암순응과 명순응 상태에서 문어의 통발에 대한 행동 반응

으로 구간 분포율, 입롱시간, 입롱횟수를 조사하였다. 
인공 게 또는 조개 안에 홍어를 넣은 통발과 정어리 

통발에 대한 구간 분포율의 비교에서는 인공 게+홍어 

통발의 구간 분포율이 31.6%로 가장 높았다(p>0.05). 시
간 경과에 따른 통발별 입롱횟수는 어느 경우에서나 암

순응 시간에 각 1회(10.0%)였고, 인공 게+홍어 통발의 

경우에는 8~10분 경과 후에 또 1회(10.0%) 있었다

(p>0.05). 침지시간별로는 침지 첫날에 정어리 통발과 인

공 게+홍어 통발에 들어가는 경우가 1회(10.0%) 있었고 

조개+홍어 통발의 경우에는 3일째에 1회(10.0%) 있었다

(p>0.05). 그러나 대체 미끼와 정어리 미끼의 유인 효과

는 침지시간 6일 이하에서는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인공 게 또는 조개 안에 닭 껍질을 넣은 통발과 정어

리 통발에 대한 구간 분포율 비교에서는 조개+닭 껍질 

통발에서의 구간 분포율이 22.6%로 가장 높았다

(p<0.05). 시간 경과에 따른 통발별 입롱횟수는 정어리 

통발의 경우에는 암순응 시간에 1회(5.6%) 있었고 인공 

게+닭 껍질 통발의 경우에는 12∼14분 경과 후에 1회
(5.6%) 있었다. 그러나 조개+닭 껍질 통발의 경우에는 

실험시간 24분 이내에 10회(55.6%)나 있었다(p<0.05). 
침지시간별로는 정어리 통발의 경우에는 침지 7일째, 
인공 게 +닭 껍질 통발의 경우에는 6일째에 각각 1회씩

(5.6%) 있었다. 조개+닭 껍질 통발의 경우에는 거의 매

일 있었다(p<0.05).
이러한 결과로부터 조개 안에 닭 껍질을 넣은 경우가 

가장 우수한 유인 효과를 나타내어 대체 미끼로써 활용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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